
추모사
                                                                   

   오늘 우리는 왜군의 침략으로 인해 역사와 문화를 모두 잃어버릴 위기의 순간

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낸 사명당 유정대사를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살신성인하는 大乘 행자의 진면목을 

보여 주셨던 사명당 유정대사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민족은 남의 땅

을 유랑하거나, 갖은 고초를 겪었을 것이며, 세계사의 한 페이지 기록만으로만 남

남았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명대사 유정스님을 간절하게 기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진･정유년의 왜침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다면, 찬란한 민족 

문화 유산을 세계에 자랑하거나 체육인과 예술인들이 세계무대에서 뛰어난 실력

을 내세우며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쾌거는 이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

리말과 우리글도 마음 놓고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후손들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와 민족은 과

거 일본 제국주의의 깊은 상처를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본의 의지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속에서 절실하게 노력해

야만 아름답게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과거사 소명에 대한 미온한 태도를 보면서 사명당 유정스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추모의 정을 깊이 가지게 됩니다. 

  5,000년 한민족 역사에 빛나는 큰 별이며, 한국 불교를 중흥하신 사명당 유정

대사님이시여 ! 

  서로 관계가 단절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이 어려운 현실을 굽어 살피시어, 남과 북이 분쟁과 갈등을 떠나보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걸어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민족의 기

상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민족이 앞장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화합하며 우주 

법계에 가득 찬 유무정의 일체 중생들이 안락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

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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